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신재홍

서론

도솔가 에 담긴 국왕의 마음

안민가 의 애민愛民의 이념과 당대 현실

신충의 정치적 역정과 원가

결론

국문요약< >1)

본고는 향가 중에정치적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묶어서고찰하였다

중세의 정치가 국왕 신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작품에 나

타난 정치 이념은 신라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논하였다

 삼국유사 의 기사를 준신하는 한 도솔가 는 경덕왕 년 전후의 정

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준 경덕왕의 마음이 곧은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천재지변에 대처하면서

백성의 안돈과 후계자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미륵의 가호 아래 성

취되기를 기원한 내용이다

안민가 에는 중세적 가족주의에 기초한 애민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치 이념으로서 가령 삼국 통일

의 위업을 이룩한 무열왕 문무왕대 상하 계층의 화합의 모습 같은 것이

이념화된 것이다 그와 같은 이념 제시의 이면에는 경덕왕 당대의 정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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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놓여 있다

신충을 김충신 金忠信 金忠臣 과 동일인으로 본 역사학계의 견해를 받

아들여 간략하나마 작가론을 펼쳤다 신충은 당나라에서 년간 숙위하였

고 귀국 후 효성왕 즉위를 둘러싼 세력 다툼 속에 일시적으로 소외당하였

다 이 때 지어진 원가 에는 왕족으로서의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보필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신충은 향가 창작뿐 아니라 당

나라 사신의 접대를 위해 재등용된 듯하다

향가의 정치적 주제에 대한 연구는 향가 장르가 지닌 역사적 성격을 드

러내고 오늘날에도 현실감 있는 문학으로 수용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

다

서론

향가는 인간의 정서와 의식을 표현한 서정시 양식이다 정서의 표출이

주된 기능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과 사상을 드

러낸다 따라서 향가가당대의정치현실에대한의식을나타내는것은자

연스런 일이다 경문왕대 에 요원랑 등이 금란을 유람하면서 정

치에 대한 의견을 실어서 향가를 지은 예 가 대표적이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정치적 성격을 띤 작품들을 묶어서 향가의 주제

를고찰한예는 매우 드물다 개별작품론에서간혹시대배경에 대한논

 三國遺事  한국불교전서 동국대출판부 권 제紀異 四十八景文大

王 國仙邀元郞譽昕郞桂元叔宗郞等 遊覽金蘭 暗有爲君主理邦國之意 乃作歌三

首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면에서 월명사와 충담사를 묶

어 서술하면서 도솔가 와 안민가 의 정치적 배경을 간략히 논한 바 있다



의가 이루어졌으나 작품 내용과 연관짓는 데 무리가 따르기도 하였다 대

개  삼국유사 와  삼국사기 에 한정된논의이기때문에그자료들이갖는

설화성이나 소략함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한계

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가급적 당대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작품

내용과 긴밀하게 관련지어 논하고자 한다

향가의 정치적 주제를 논하는 것은 향가가 지닌 역사적 현실적 성격

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향가에 지나치게 덧씌워진 주술적

종교적 성격을 덜어내고 향가의 인간적 일상적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향

가의 실상에 좀더 다가서려는 노력인 것이다

중세의 정치는 국왕과 신하와 백성 사이의 수직적 신분 관계에 기초해

있다 그에 따라 정치 문제는 신하가 귀족 및 백성의 뜻을 살펴 왕에게 알

리거나 국왕의 뜻이 신하를 통해 백성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문건화된다

향가의 정치적 주제 역시 국왕 신하 백성 간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와 함께 다음과 같은 논급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안민가 에 신라 시대에 이상으로 여기던 정치적 질서관이 생생하게 표현

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가를 이룩해 운영해 온 경험이 축적되면 정치는 단순

한 통치일 수 없고 국민을 결합시켜 각기 자기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를 수반해야 한다 신라는 그 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

르렀으므로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고 생각된다

역사적 경험 속에 축적된 정치의 이념이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지적한

말이다 관계항의 설정과 주체적 정치 이념 탐색 이 두 가지 관점을 바탕

으로 할 때 향가 주제론이 실질적인 의의를 얻게 되리라 본다

현존 향가 중 정치색이 짙은 작품으로 모죽지랑가 도솔가 안

조동일 안민가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면



민가 원가 를들 수있다 이중 모죽지랑가 는 이미 논한바 있기

에 본고에서는 뒤 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세 작품은 세기 성

덕왕 효성왕 경덕왕 치세의 신라 중대에 나왔으므로 작품의 정치적 배

경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이 시기에 집중될 것이다

도솔가 에 담긴 국왕의 마음

도솔가兜率歌 의 창작 배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 년 경자 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되도록 사

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의 의식

을 지으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원전에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임금의 수레가 청양루에 거동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

이기록을 준신한다면 경덕왕 동왕 년 월 초하루 이일병현二

日幷現 일관 산화공덕 조원전朝元殿 청양루靑陽樓 등의사항을살

펴보아야 이 작품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작품이 창작된 경덕왕 년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적 사건들을 정

리해 볼 수 있다 동왕 년에는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주군현의 이름

위의 논문 같은 곳에서는 우적가 를 거명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 작품은

정치적이기보다 종교적이다

신재홍 모죽지랑가의 시대 배경과 현실 인식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

회 신재홍 모죽지랑가와 행 향가의 양식적 특성  고전시가 엮어 읽기 

상 태학사

 삼국유사 권 제感通 月明師 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 現並

浹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 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

緣僧

 三國史記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을 모두 한자식으로 바꾸었고 년에는 중앙 정부의 부서 이름을 한자식

으로 바꾸었다 경덕왕대 이루어진 중국식 지명과 제도의 수용이 바로 작

품 창작 년 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동왕 년 월에 태어난 왕자를

년 월 곧 왕자가 세 살 되는 때에 맞추어 왕태자로 책봉하였다 아이를

못 낳은 삼모부인을 내쫓고 동왕 년 월에 맞아들인 만월부인이 년이

지나서야 왕자를 낳았으니 그 사이 왕과 왕비의 걱정이 어떠했을지 짐작

할 만하다 이는 동왕 년 월에 동궁을 수리하고 년에 동궁아관이라는

태자직속관청의 관리를설치한데서도잘 나타난다 후사문제에얼마나

골몰하였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자를 위해 미리 궁궐을 수리하고

관리를 두었을까 싶은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경덕왕이 표훈에게 후사를 부

탁하는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경덕왕대의 중요한 정

치적 사건들이 동왕 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덕왕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나

타났다 동왕 년 월에 지진 년 겨울에 요성 년 월에 우박 월에 가

뭄 년 월에 진평왕릉에 벼락 가을에 가뭄 겨울에 눈이 안 내림 년

월에천구성 년 월에폭풍 년 월에우박 월에가뭄과누리의재해

년 봄 가뭄 년 월에 우박 년에 천둥 번개와 벼락 년 월에 혜

성 년 월에 귀신의 북소리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다보니 급기야

는 동왕 년 월에 상대등 김사인이 근년에 재앙과 이상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극론하

기까지 하였다 배경기사의 이일병현은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권 신라본기 제 경덕왕조 참조 이하 경덕왕대를 비롯하여  삼국사기 에 기

록된 역사적 사실들은 따로 각주를 달지 않고 설명하겠다

 삼국유사 권 기이 제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면에서 해가 둘 이상 나타났다

는 역사 기록이 사실일 수 있음을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황병익  삼국유사 이

일병현과 도솔가 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면에서는 이를 환일幻日 해무리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



이일병현의 이변을 살피고 불양 의식을 건의한 것은 일관이었다 선덕

여왕대 세운 첨성대로대표되는 신라의천문관측술은 나름대로독자적인

전통을 확보하였을 터이나 기록상 효소왕 원년 에 고승 도증이 당나

라에서 천문도를 가져다 바친 것으로 미루어 신라 중대에는 중국의 영향

을 많이받게 되었을 것이다 효소왕대를 지나 성덕왕 년 에는 시간

을 측정하는 누각전이 설치되었고 경덕왕 년 에는 천문박사 인과

누각박사 인을 두었다 이로써 보다 과학적인 천문 관측과 교육이 이루

어졌을 것이다 배경기사의 일관은 아마도 이 천문박사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조언을 구하였을 것이다

월명사가 도솔가 를 지어 불양의 의식을 거행한 곳은 조원전에 차린

제단앞에서였다 이조원전은 신라궁궐의정전正殿 으로서 진덕여왕

년 국왕이 신하들로부터 신년 하례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던 곳이

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긴 하지만 아마도조원전에서의 신년 하례식은

신라 말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경문왕 년 월에 조원전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이 궁전이 후대까지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애장왕 년 과 헌강왕 년 에는 이곳에서

국왕이 일본 사신을 인견하기도 하였다 궁전 이름인 조원을 염두에 둔

다면 애초에 이 건물은 신년 하례를 포함하여 아침 조회를 위해 건립된

것 같다

의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서 경덕왕은 수레를 타고 청양루에 거동하

였다 이 청양루는 작품이 창작되기 두 달 전 곧 경덕왕 년 월에 건설

한 월정교와 춘양교 중 후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성왕 년 월

에 궁궐 남쪽 누교樓橋 에 화재가 났다는 기록 을 통해 월정교와 춘양

자에서는 이일병현을 왕당파 대 반왕당파의 대립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에 대해

매우 설득력있게 비판하고 있다

 東京雜記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동경잡기 대양서적

면 東京雜記刊誤 正殿曰朝元殿

신재홍 행 향가의 문학성  고전문학과 교육 청관고전문학회 면



교가누각을 이고 있던 다리임을알수있으므로 청양루가춘양교일 가능

성은 더욱 높다

이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도솔가 가 지어지기까지

의 정치적 배경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성덕왕의 친당 親唐 정책

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의 지명과 정부 부서명을 한자식으로 바꾸

었다 또한 후사의 문제가 중요했는데 왕비를 교체하고도 년이 지나서

야아들을얻었다 바야흐로이왕자를태자로 책봉하는일이급선무로다

가온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 왕대는 자연 재해가계속하여 발생하였다 그

에 따라 백성들을 위로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신하들의 시국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가 둘로 나타난 일이 벌어졌

던 것이다 효소왕대 성덕왕대를 거쳐 이전보다 과학화된 천문 관측술로

사태를 파악한 일관은 그 수습책으로 산화공덕을 통한 불양 의식을 건의

한 것이다

이에 경덕왕은 신라 궁궐의 정전인 조원전에 제단을 차렸을 뿐 아니라

바로 두 달 전에 건설한 청양루춘양교에 몸소 거동하여 의식의 집행자

를 뽑고자 하였다

이 때 월명사가 밭두둑의 남쪽 길로 오니 왕이 부르게 하여 제단을 열고

계문 啓文 을 짓도록 명하였다 월명사가 아뢰기를 신승 臣僧 은 단지 국선

의 무리에 속하여 그저 향가만 알고 성범 聲梵 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였

다 왕이 이르기를 이미 인연 있는 스님으로 점지되었으니 향가를 사용해도

좋다 하였다 월명사가 이에 도솔가를 지어 불렀다

그런데 의식을 거행할 인물로 국선의 무리에 속한 스님인 월명사가 뽑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원성왕 十四年 春三月 宮南樓橋災

 삼국유사 권 감통 제 월명사 도솔가 時有月明師 行于阡陌之南路 王使召

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

雖用鄕歌 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혔다 이는경덕왕이 강력히추진했던중국제도수용정책과는 상반된선

택으로 보인다

신문왕원년 에일어난 김흠돌의반란이후 신라 중대에화랑의활

동이 기록된 바가 별로 없다 경덕왕대에 이르기까지 효소왕대 부례랑이

여명의무리를거느리고 금란을유람하였다는기사 가거의전부이

다 신라 하대에는 화랑인 응렴이 경문왕이 된 데에서 화랑이 다시 정치

일선에 등장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경덕왕대에는 화랑의 존재가

미미한 것이다 추측컨대 성덕왕대 경덕왕대의 친당 정책에 따라 신라

고유의 사상과 제도를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화랑 제도는 점차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낭도승

려인 월명사와 충담사가 경덕왕대의 인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에 경덕왕 년 월의의식은전반적으로친당정책에기울어진경덕

왕이 태자 책봉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천체의

이변에 대해 화랑도 소속의 승려를 선발하여 불교 의식으로서의 산화공

덕 을 거행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주관자가낭도승려라는점에서 신라

의 전통적인 화랑도의 이념 이 불교 의식에 접맥되었을 가능성은 충분

하다 경덕왕이 바꾼 정부 부서의 중국식 명칭이 년 후인 혜공왕 년

에 원상복구된 점에서 신라 중대 친당 정책과 전통 계승 정책 간의

길항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 지어진 도솔가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

 삼국유사 권 탑상 제 백률사

의식의 절차에 대해서는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면 김승

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면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면을 참조할 수 있다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면에서 흥방국興邦

國 이라는 풍월도의 이념이 도솔가 의 중심 사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오 이 블러散花  오늘 이에 산화가 불러

보 고자 너은  날려 올리는 꽃아 너는

고 브리이악命  곧은 마음의 명에 부려져서

뫼셔라彌勒 座主 미륵 좌주 모셔라

천체 이변의 불양을 위해 산화공덕의 의식을 거행할 때 월명사가 지은

작품이다 산화공덕이기 때문에 꽃을 날려 올리는 행위가 묘사되고 그

렇게 하는 의미가 제 행에서 제시되었다 혹시 닥칠지도 모를 재액을

털어내기 위해 미륵불을 이곳으로 모셔오라고 꽃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 명령의 주체가 제 행의 곧은 마음이다 이는 지금 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이 곧 경덕왕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면 경덕왕은 어떠한 인물인가 당대의 금석문에 기록된 바 그는

성덕왕의 효성스런 후계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큰 왕업을 이어 지켜

뭇 정사를 잘 보살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찍이 어머니소덕왕후를

여의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일어났으며 거듭 아버지성덕왕를 잃

어텅빈대궐을대할때마다슬픔이더하였으니 조상을생각하는정은점

점 슬퍼지고 명복을 빌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여졌다 이렇듯 경덕왕

본고에서 거론하는 세 작품의 해석은 모두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에

의한다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면 신재홍 앞의 논문

면

경덕왕에 대해 고집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면 편벽

성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면 아집 이도흠 신라 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면 등을 말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관용 시혜 애민윤용옥 앞의 책 면 김승찬 앞의 책 면의

정치를 펼친 군주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경덕왕이 혹시 고

집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천체의 이변을 당해 국가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면

모가 작품 내용에 더욱 잘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성덕대왕신종명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면 원문은 면 孝嗣景德大王 在世之日 繼守丕業 監撫



은부모에대한그리움이사무친인간이었다 게다가 후사를잇는일에온

관심을 기울여 왕비를 교체하기도 하고 태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궁을

수리하여 관리를 두고 표훈과 같은 고승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경덕왕이 지닌 혈육에 대한 정성을 염두에 둘 때 곧 있게 될 태자 책봉의

중대사를차질없이진행하기 위해서도이일병현의불길한징조를 불양해

야 할 터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덕왕이 부모를 위해 성덕대왕신종을 만드는 일을 추

진했던 점도 고려해야한다 경덕왕이추진한종의주조사업은 당시의재

상 김대성이 현세와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한

일 과 더불어 이해된다 국왕을 비롯한 신라 귀족들에게 부모의 명복을

비는일은불교적인사업을통해이루어진것이다 부모의 명복은또한후

손의안녕을 위한 것이기도하다는점에서 신라귀족에게 불교 신앙은가

문의 번창을 기원하는 데 소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경덕왕은 자신의 치세에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에 대해 고심하면

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경덕왕 년의 가뭄에 사자를 지방에 보내

백성을 안무 安撫 하였고 동왕 년에 죄인을 사면하고 환과고독 鰥寡孤

獨 을 위문하였다 동왕 년에는 김사인의시국 비판을 가납하였고 년

에도이순의 간언에감탄하였다 어느왕이나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힘

을 쏟았을 터이지만 경덕왕은 보다 허심탄회한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는 어쩌면 부왕인 성덕왕이 행하여 널리 칭송받은

구휼 정책 을 본받으려 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도솔가 는 경덕왕의 이와 같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일병현을 불

양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로 인해 야기될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

庶機 早隔慈規 對星霜而起戀 重違嚴訓 臨闕殿以增悲 追遠之情轉悽 益魂之心

更切

 삼국유사 권 효선 제 대성효이세부모 신문왕대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성덕왕 년  삼국유사 권 기이 제 성덕왕



하여 백성들을 안돈케 하려는 것이고 어렵게 얻은 왕자가 태자로 책봉되

어 국가의 대업을 잘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월명사는 산화공

덕 의식의 주관자인 경덕왕의 이러한 마음을 제 행에서 곧은 마음이라

고 명시하였다

그리고제 행에서 미륵좌주모셔라는명령으로써작품을마무리한다

산화공덕을 통해 미륵불을 의식의 자리에 모셔옴으로써 정성을 바치는

경덕왕에게 불력佛力 이 함께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미륵신앙에

경도되었을뿐더러 자신을 미륵과 동일시하였을지도 모르는 경덕왕의

사상적 지향성을 월명사가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언적으로 경덕왕

을 미륵불과 일치시켜 왕즉불王卽佛 의 관념을 강화함으로써 천체의 변

괴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을 마련한 것이

다 이로써백성의안돈과 후계자의확립이미래불인 미륵의가호아래성

취되기를 기원하였다 경덕왕대에 미륵신앙이 정치 이념의 하나로 채택된

경우라 하겠다

안민가 의 애민 의 이념과 당대 현실愛民

안민가安民歌 는 도솔가 처럼 창작 연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경덕왕 몇 년의 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경덕왕

대에 보이는 두 번의 시국에 대한 건의를 참조하여 시대 분위기만큼은 추

측해 볼 수 있다

윤영옥 앞의 책 면 및 면 주 참조

창작 연대에 대해 경덕왕 년설김선기 안민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면 동왕 년설박노준 앞의 책 면 조동일 앞의 책 면 미

확정설윤영옥 앞의 책 면 등이 있다  삼국유사 의 해당 기록 御國二十

은 경덕왕의 재위 기간을 말한 것이지 사건의 발생 연대는 아니라는 점에서四年

윤영옥의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년 봄 월에 상대등 김사인이 근년에 재앙과 이상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극론하니

왕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년 대나마 이순은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고 머리

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거기서 살았다 후에 왕이

풍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곧 궁궐문에 나아가 간하여 아뢰었다 신이 듣

건대 옛날 걸과 주가 술과 여자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말미암아 정치가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엎어진 수레

가 있으면 뒷 수레는 마땅히 경계하여야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

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소서 왕

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고는 곧 그를 방으로 인도하여 불교의

오묘한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며칠 동안 듣다가 그쳤다

년 기사는 김사인의 상소문 내용이 없는 데 비해 년 기사는 비교

적 분명한 정치적 이슈를 알아볼 수 있다 스님이 된 옛 신하 이순이 풍악

을 즐기는 왕을 찾아와 걸주를 거론하면서 극론한 것이다 자신을 걸주에

비기는 말을 좋아할 왕은 별로 없을 텐데도 경덕왕은 이순의 극론에 감탄

하고곧바로 잘못을시정하였다 이점은 앞서 김사인의극론에 대해 경덕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경덕왕 十五年 春二月 上大等金思仁 以比年災

번역문은 같은 책異屢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번역편 면에서 가

져왔다 이하  삼국사기 의 번역문은 이 책에서 가져오지만 문맥이 어색한 대목

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여 인용하겠다

같은 곳 경덕왕 二十二年 大奈麻李純 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累徵不

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 居之 後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桀紂

荒于酒色 淫樂不止 由是 政事凌遲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車宜戒 伏望 大王改過

自新 以永國壽 王聞之感歎 爲之停樂 便引之正室 聞說道妙 以及理世之方 數日

乃止



왕이보여준 태도와도같은것이다 이를 통해 경덕왕이신하의 충언을귀

담아듣고가급적 실천에옮기려한군주였음을짐작할 수있다 경덕왕의

이러한 태도는그의치세내내지속되지않았을까 싶은데 그어느시점에

안민가 의 배경기사에 기록된 충담사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해 월 삼짇날에 경덕왕은 귀정문歸正門 누각 위에나와 있다가

좌우 신하에게 영복승榮服僧 을 청해 올 것을 명령하였다 삼짇날은 가

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계욕일 浴日禊 인데 이 풍습은 신라에서도 행해

졌을 터이다 귀정문은 문무왕의 서제 거득공이 순행할 때 무진주에서 만

난 안길이 서라벌로 와서 거득공을 만나려고 기웃거렸던 월성의 서쪽 문

으로서 궁궐에서 제일 바깥에 있던 정문이었다 말하자면 봄 명절을

당하여 경덕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월성 서쪽의 귀정문 누각에 올랐던 것

이다 문루에 오른 것은 궁궐 밖 민간의 명절 행사를 멀리서 관망하기 위

해서였을수 있다 봄날의 서라벌거리에 나온 많은 상춘객중에는영복한

스님들이 다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중의 한 스님을 신하가 모셔왔으나

경덕왕은 물리친다 그 대신 누비옷에 앵통을 짊어진 충담사를 영복승으

로 맞이하는 것이다

충담사는 삼짇날 월 일과 중구절 월 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

께차 공양을드리곤하였다 그런데진평왕대 안흥사의비구니 주지 지혜

가 꿈에 선도산 신모에게서 계시를 받아 절을 새로 짓고 매년 점찰법회를

행한 날이 월 일과 월 일이다 날짜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봄

 삼국유사 권 기이 제 문호왕 법민  동경잡기 동경잡기간오 歸正乃最外

之正門 又曰 歸正西門也

배경기사에서 一大德 의 이 상춘하면서 배회하는 객의 모습而行徜徉 徜徉

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는 달리 이 단어를 신하들의 모의에 따른 결과

로 보기도 한다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면

 삼국유사 권 감통 제 선도성모수희불사 이민수 번역본의 주석에서 안흥사는

경북 영주군 팔공산에 있던 절이라 하였다 일연 저 김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

문화사 면



가을그 즈음에 토속신앙과 결합된 불교행사가이루어졌음을 알 수있다

한편 차 공양은신문왕대 보질도와효명 태자가오대산에 들어가일만문

수보살께 드린 사례가 있다 또한 월명사가 도솔가 를 지어 일괴 日

怪 가 소멸되자 경덕왕은 품질 좋은 차 습과 수정 염주 개를 상사한

적이 있다

충담사가 차 공양을 드린 삼화령 미륵세존은 생의사의 돌미륵이다

선덕여왕대 생의 스님이 꿈에 어떤 스님이 가르쳐 준 곳을 파서 얻은 돌

미륵을 삼화령에 안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진성여왕대 효종랑이 효녀

지은을 도와줄 때 낭도들과 유람했던 장소가 남산의 포석정 혹은 삼화술

三花述 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경덕왕대 충담사와 진성여왕대 효종랑

의 행적과 관련된 삼화령은 화랑도의 유람처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화랑이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당대의 관념에 비추어 삼화

령의 돌미륵은 화랑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삼짇날에 경덕왕이 불러들인 충담사는 미륵불을 모시며 화

랑도로 활동하던 낭도승려로서 앞장에서 살핀 월명사의 성격과 상통하는

인물이다 경덕왕은 이들을 만남으로써불교와 접맥된 화랑도의 정치사

상을 현실 정치에 원용하려 했다 왕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충담사는

안민가 를 지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은 아비야君 임금은 아비요

은 실 어 야臣  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요

얼 아 고民   백성은 어린 아이 라고

 삼국유사 권 탑상 제 대산오만진신 같은 곳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

같은 곳 생의사석미륵

 삼국유사 권 효선 제 빈녀양모 孝宗郞 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경덕왕이 왕사王師 로 봉하려고 하였는데 충담사가 사양했다는 배경기사의 기

록에 주목한다면 그를 낭도승려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인물로 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실디 이 알고다民  하실진대 백성이 사랑을 알리로다

구릿 블흘 살이기 바 物生 아궁이의 불을 살린 바 물생

이흘 먹악 다 라 이를 먹어 안정하여

이 리곡 어 가 뎌   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져

디 나라기 디니기 알고다 할지면 나라가 자신들을 부지함을

알리로다

아야 닷 다히 닷君 臣 民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나락 니 다太平 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니이다

이작품은신라사新羅史 에서단편적이나마찾아볼수 있는정치의이

념을 담고 있다

천자가 위로하면서 어찌 내친 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소정방이 말하기를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들

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처럼 섬기니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

음을 잃지 않아서 백성이 즐겁게 모두 자기 일을 즐기고 있음을 지금 네가

보았으니 가서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드디어 위로하여 보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유신이 재상

을 하고 있는 한 가벼이 할 수가 없다 고 말하였다

 삼국사기 권 열전 제 김유신 중 天子慰藉之曰 何不因而伐新羅 定方曰

新羅其君仁而愛民 其臣忠以事國 下之人事其上如父兄 雖小不可謀也

같은 곳 吾國王 上不違天意 下不失人心 百姓欣然 皆樂其業 今爾見之 往告而

國人 遂慰送之 麗人聞之曰 新羅雖小國 庾信爲相 不可輕也



위의 두 기록은 태종무열왕 및 문무왕대 신라는 국왕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가 조화되어당나라나고구려와 같은강대국에게도 만만하지않은나

라로 여겨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

던 정치적 배경으로서 통일 이후 후대 왕들에게는 하나의 전범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처럼 섬기다와 백성

이 즐겁게 모두 자기 일을 즐기다는 두 말은 안민가 에 나타나는 정치

이념의 요체와 결부시킬 수 있다 안민가 는 민생 안정을 정치의 목적

으로설정하고 그구체적인방법으로서국왕 신하 백성의 가족적사랑

그리고 백성이 영위하는 생업의 안정을 제시하였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위의 자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담긴 정치 이

념은 신라 왕조의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러나와 정립된 것임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정치사상을 담고 있음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작품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의 역사적 경험이 정치적 이념으로 정립되는 양상은 다음의 기록

에서도 드러난다

왕이 나라 안을 순행 巡行 하다가 한 할멈이 굶주리고 얼어서 죽어가고 있

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내가 미미한 몸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능히

기르지 못하여 늙은이와 어린 아이로 하여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왕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밥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

작품에 반영된 유교사상을 찾는 논의가 이어졌지만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

어 현암사 면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면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면 이에 대

해 이 구절논어 안연편 인용자을 아무 역사의식 없이 그대로 본따온 것으로 규

정해서는 안 된다 박노준 앞의 책 면 주 거나 이 글안연편 인용자은 정

명사상을 보여주지만 그 내용은 군신 관계와 부자 관계에서의 정명론을 이야기

한 것이지 안민가에서와 같이 군 신 민 삼자 관계에서의 정명론을 주장한 것

은 아니다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면라는 반론이 제기되

었다 필자는 후자를 좀더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리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곳곳에 있는 홀아비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

식 없는 늙은이와 늙고 병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고 양식

을 나누어 주어서 부양하게 하였다 이에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옮겨 오는 자가 많았다 이 해에 백성의 풍속이 즐겁고 편안하여 비로소 도솔

가 兜率歌 를 지었다 이것이 가악 歌樂 의 시초이다

백제의 독산성주가 남녀 명을 거느리고 항복하여 왔으므로 왕은 이들

을 받아들여 부로 나누어 살게 하였다 그런데 백제왕이 글을 보내 말하기

를 양국이 서로 화친하여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는데 지금 대왕이 우리나

라에서 도망한 백성을 거두어 두시니 이는 화친하는 뜻에 심히 어그러진 일

로서 이런 것을 대왕에게 바란 바 아닙니다 청컨대 이들을 곧 돌려보내 주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왕이 회답하기를 백성들은 떳떳한 마음이 없

는 탓으로 생각이 나면 오기도 하고 마음에 싫으면 가버리기도 하는 것이 실

로 그 소위 所爲 입니다 그런데 대왕은 백성들의 불안한 것은 걱정하지 아니

하시고 도리어 과인을 책망하니 어찌 그리 심합니까 하자 백제왕은 이 말

을 듣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앞의 기사에서 보듯이 가악의 시초가 되었던 도솔가 는 유리왕의 구

휼정책과연계되어나온것이다 뒷기사에서는한 성의 투항사건을 두고

백제 근초고왕이 항의한 데 대해 나물왕이 답신을 보내면서 그 정당성을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유리 이사금 년 王巡行國內 見一老 飢凍將死嫗

曰 予以 身居上 不能養民 使老幼至於此極 是予之罪也 解衣以覆之 推食以食眇

之 仍命有司 在處存問 鰥寡孤獨 老病不能自活者 給養之 於是 國百姓 聞而來鄰

者衆矣 是年 民俗歡康 始製兜率歌 此歌樂之始也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奈勿尼師今 十八年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六部 百濟王移書曰 兩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

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則去 固其所也 大王斁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선언하고 있다 백성들은떳떳한 마음이 없는 탓으로 생각이 나면 오기도

하고 마음에 싫으면 가버리기도 하는 것이라는 말은 위정자가 백성에게

어떤 정치를 행해야만 하는지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안민가

제 행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져 라는 간명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에서 태종무열왕 문무왕대의 기사를 살핀 바있지만  삼국사기 신

라본기 중 정치의 이상이 요약된 것은 아마도 다음의 기사일 것이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

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변경은 평온하여 민간에서 즐거워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덕의 소치입니다

신라 말기로 접어든 헌강왕대의 정치 현실은 달랐을지 모르나 이 말에

정치의 이상이표명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순조로운 기후에 따른 풍년 변

경의 안정 이로 인한 백성들의 삶의 구가가 그 내용이다 이것이 안민

가 제 행의 태평한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하에 나온 정치적 이념의 이면에는 당대 정치 현실

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앞장에서 도솔가 를 다루면서 논급했

듯이 경덕왕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잇달았고 이에 따라 백성이

많이들 굶주렸다  삼국사기 경덕왕대의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걸식하였을 것임도 충분히 추

측할 수 있다 경덕왕 년에 웅천주의 백성 향덕이 자기 다리의 살을 베

어 아버지에게 먹인 일 도 국가에서 표창할 만한 일이기 이전에 굶주린

백성들이 연명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의 한 극단을 보여준 예이다

이와 함께 경덕왕대는 토목 공사가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는 점도 유의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憲康王 六年 上卽位以來 陰陽和風雨順 歲有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年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聖德之所致也

 삼국사기 권 열전 제 향덕



할 만하다 동왕 년 월에 동궁을 수리하였고 년 월에 태후를 영명신

궁 永明新宮 으로 옮겨 거처하게 하였다 신궁이라 하였으니 영명궁을

새로 지었을 것이다 년 월에는 성덕왕비聖德王碑 를 세웠고 월에는

영흥사와 원연사의 두 절을 수리하였다 년 월에 영창궁을 수리하였고

년 월에월정교와 춘양교의두 다리를놓았다 년 월에는패강진浿

江鎭 의 여섯 산성을 개축하였다 이러한 토목 공사에 백성들이 동원되었

을터인데 부역이잦은만큼생계를위한노동이위축되어백성들의 생활

이 더욱 고단하였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경덕왕대에는 정변이나

외침이 없어 전쟁으로 인한 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민가 는 이러한 시대 배경 하에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거나 지나치

게 부역에 동원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 행 아

궁이의 불을 살린 바 물생 이를 먹어 안정하여에 명백히 표명된 바 민

생 안정을 위한 시책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덕왕대는반란이없었지만 신라 중대 최대의 반란 사건인김흠

돌의난이경덕왕의할아버지인 신문왕원년 에일어났고 효소왕 년

에는 경영의 난 효성왕 년 에는 영종의 난이 일어났다 중대 왕

권은통일왕국으로서의 국력을 바탕으로하여비교적 안정되어있었음에

도 간헐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죽은 이후 그

의아들혜공왕대에는걷잡을 수없이 반란이족출한다 이로써 보면 경덕

왕대의 안정된정치의배후에는 왕권에도전하려는귀족세력들이 웅크린

채기회를노리고 있었던형국이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당대의현실이

안민가 제 행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에 반영되어 있다 국왕과

신하와 백성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민생과 정치의 안정에 필수적

인 과제이다

이와 같이 안민가 에 담긴 정치 이념과 그 배후에 도사린 정치 현실

은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경덕왕의 요청에 답하면서

충담사는 역사적 경험과 당대의 현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예리한 통찰



을 바탕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이념의 요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그가화랑도에속한 승려로서신라의 역사적 문화적토양을 지적인

배경으로 삼은 지식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충의 정치적 역정과 원가

원가 의 작가 신충은 신라의 왕족으로서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대

의 중요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성덕왕 년 하정사賀正

使 로 당나라에 갔다 그곳에서 숙위 宿衛 하고 있던 중 동왕 년

월에 발해가 등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군사를 동원해 협

공하라는 당 현종의 칙서를 성덕왕에게 전하는 사신으로 선정되었다가

어떠한 사정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김사란 金思蘭 으로 교체되었다 그해

월에 입당한 김지렴金志廉 과 교대하여 귀국하기를 청하는 표문을 다

음해인 동왕 년 에 올렸다

폐하께서 앞서 명을 내려 본국왕 흥광 성덕왕에게 영해군대사의 관

작을 더하고 신임표를 주어 흉악한 도적을 토벌케 하였으니 황제의 위엄이

닿는 데는 비록 먼 곳이라도 가까운 것 같고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제가 어

찌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준동하던 오랑캐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뉘

우치리라 생각되나 악을 제거함에는 근본을 다스려야 하고 법을 펴는 데는

권문해 저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대동운부군옥 소명출판

면원문 면에는 으로 같은 책 면忠信 원문 면에는 金信

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수태忠  신라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면 정

구복 외 앞의 책 주석편 상 면에서 신충을  삼국사기 성덕왕 년조

에 기록된 김충신金忠臣 동왕 년조에 나오는 김충신金忠信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원가 의 작가 신충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데는 의리가 세 번의 승리보다

도 더 귀중하지만 적을 풀어놓으면 후환이 몇 대까지 끼치는 것입니다 엎드

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에 신에게 부사 副

使 의 직책을 임시로 주시어 황제의 뜻을 가지고 먼 바깥으로 나아가 거듭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찌 황제의 위엄만 떨칠 뿐이겠습니

까 응당 또 군사들도 기운을 내어 반드시 그 소굴을 둘러엎고 거친 변방도

안정되어 마침내 동쪽 신라의 신하인 신의 작은 정성이 이루어져 국가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표문이  삼국사기 에 실려 있는 것은 아마도 외국 사신으로서 중국

왕을설득하여허락을받아낸 글의한 모범을보였기때문일 것이다 당시

의 외교 정세에 비추어 당나라가 발해를 치는 명분과 위엄을 추켜세우는

가운데 자신이 귀국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공손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인 것이다 이렇듯신충은당과발해와신라사이의외교관계가 급박

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당나라에서 숙위하고 있다가 표문을 올린 그 해에

신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년간이나 당나라에 있었던 신충은 성덕왕의

친당 정책을 보좌하는 실무진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충은 성덕왕 년 에 귀국한 후 동왕 년 월 왕이 죽기 몇

개월 전에 태자와 만나 은밀한 약속을 하였다

효성왕이 태자로 있을 때 어진 선비 신충과 함께 궁정의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곤 하였다 일찍이 신충에게 일러 말하기를 타일에 만약 경 卿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聖德王 三十三年 陛下先有制 加本國王興光

寧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載臨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祗 蠢爾夷

計已悔禍 然除惡務本 布憲惟新 故出師 義貴乎三捷 縱敵 患貽於數代 伏望俘

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惟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

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을 잊는다면 잣나무와 같음이 있으리라 하니 신충이 일어나 절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 왕이 즉위하였다 공신들에게 상주면서 신충을 잊고 차례를 매기

지 않았다

신충은 성덕왕 년 에 태자로 책봉된 승경 承慶 과 궁정이라 표

현된 동궁東宮 의 뜰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곤 하였다 왕족인 그가

궁중에서태자와어울릴 기회는많았을터이다 그러던어느날 둘사이에

무슨 말들이 오가던 중 타일에 만약 경을 잊는다면 잣나무와 같음이 있

으리라고 태자가 말했던 것이다 그 대화의 일부가 원가 제 행 너하

고 같이 다니고 싶구나이다 태자가신충과더불어정치적 진퇴와 부침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충은 일어나 절하는 것으

로써 전폭적으로 보필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원가 제 행에 표현된 바

태자의 낯을 우러르며 절을 하였던 것이다

태자와 신충이 은밀하게 맹세하는 모습에서 당시에 왕위 계승을 둘러

싼세력다툼이 있었음을생각해볼 수있지만  삼국사기 에는 그것이구

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기사들로써 약

간의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성덕왕 년 월에 왕자 중경 重慶 을 태자로 봉하였다

년 월에 성정왕후 成貞王后 를 궁궐에서 내보냈다 채색비단

필과 밭 결 조 만 섬과 집 한 채를 주었는데 집은 강신공 康申公 의

옛 집을 사서 주었다

년 월에 태자 중경이 죽으니 시호를 효상 孝殤 이라 하였다

년 월에 이찬 순원 順元 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월에

 삼국유사 권 제避隱 信忠掛冠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

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 賞功臣 忘忠而不第

之



왕비를 책봉하여 왕후로 삼았다

년 봄에 왕자 승경을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월에 소덕

왕비 炤德王妃 가 죽었다

중경의 태자 책봉 성정엄정왕후의 출궁 중경의 이른 죽음殤 등이

이어진 다음 김순원의 딸 소덕왕비의 입궁 그녀의 아들 승경의 태자 책

봉 그녀의 죽음 등이 뒤따르고 있다

김순원의 경우 성덕왕 이전 왕인 효소왕 년에 경영의 반란에 연좌되

어 파면된 전력이 있다 비록 성덕왕 년 이전에 복권이 되었고 위에

서 보듯이 동왕 년에 자기의 딸을 왕비로 입궁시킴으로써 정치 기반을

새로다졌다 하더라도 그의전력은정치적대항세력의표적이 되었을법

하다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김순원에 대항한 세력은 성정왕후의 배후

세력이었을 것 같다 자기 아들이 태자로 책봉되고 개월도 채 안 되어

출궁된 성정왕후 사건은 그 후 년쯤 지나 태자 중경이 죽는 것과도 관련

이 있을 것이다 만약 중경이 병으로 죽었다면 그의 질환이 알려진 시점

에서 성정왕후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성정왕후와 그 배후 세력은 김순원 세력에게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소덕왕비의 아들 승경이 태자로 책봉되었다 하더라도 성

정왕후 세력이존재하고 김순원의전력이계속문제되는 한 그의왕위계

승은여전히불안하였을지모른다 더욱이 태자 책봉후 년도 안 되어 소

덕왕비가 죽은 것은 궁중에서 승경이 기댈 버팀목이 사라진 것을 뜻한다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孝昭王 九年 夏五月 伊 慶永謀叛 伏誅 中侍順湌

元緣坐罷免

정구복 외 앞의 책 주석편 상 면

김수태 앞의 책 면에서 성덕왕대의 정치를 김순원으로 대표되는 왕당파와

성정엄정왕후로 상징되는 진골귀족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한

편 박노준 앞의 책 면에서는 왕자 수충守忠을 성정왕후의 혈육으로 보

고 김순원 세력과 갈등을 벌인 중심 인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할 때 태자 승경으로서는 신충의 지지가 필요했으므로 사적인 자리

에서 다짐을 받았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신충은 김순원 세력을 도와줄 중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

다 그런데 문제는 승경이 즉위한 후 신충의 공을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충을 포함한 성덕왕 측근세력에 대한 정치적 불만으로 인해

효성왕이 박씨 왕비로 상징되는 박씨 세력을 가까이함으로써 야기되었다

거나 김순원 측에서 왕족인 신충을 위험하다고 느껴 정치적으로 배신

한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신충이 성정왕후 세력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

측한다 왕위 계승이 불안한 상황에서 태자 승경을 둘러싼 김순원 세력이

도움을 청하였을때는그만한 힘이신충에게 있었을터이다 그 힘은 신충

이 성정왕후 세력과 혈연 혹은 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김순원 세력이

상대 세력을 제어하는 데 긴요하게 이용할 만하였을 것이다 후에 신충이

효성왕과 경덕왕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김순원 세력과 연대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무엇인가 미묘한 정치적 행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효성왕이 즉위하자 어려웠을 때 도와준

공적보다는 기존의 정치적 배경을 문제삼아 신충을 배제하였으리라 본다

논공행상에서 탈락된 상태에서 신충이 지은 작품이 원가 이다 당

나라에서 숙위하였던 사실 자체가 신충의 한문학적 소양을 말해 주고 있

는데 그와함께신라고유문학인 향가도능숙하게 지었다는점에서 당대

문인층의 복합적 성격을 상정할 만하다 당시 신라의 지식 문인 계층은

당나라의 발달된 한문학을 익혀서 신라와의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인적인 정서와 사상의 표현을 위해 고유 문학에 대한 소양도 겸비했던

김수태 앞의 책 면

박노준 앞의 책 면

창작 연대를 경덕왕 년 이후로 보기도 하였으나이기백 앞의 책 면 문헌

기록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받았다 윤영옥 앞의 책 면



것으로 보인다

갓 됴히 자시 물 좋은 잣이

안 니르기 디   가을에 아니 이르러 떨어지매

너어 다히 녈져 신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구나 하신

울월 가 시온 야    우러르던 낯이 변하신 데에야

라리 그르기 고린 못  달이 그림져 닿은 연못에

녈 믌겨랏 이기 다히 오가는 물결에서 새어나감같이

삿 라나  모습이야 바라보나

누리 아모 숨온 뎨야 누리 아무에 숨은 적에야

後句亡

태자였을 때의 효성왕과 함께 동궁의 뜰 잣나무 아래에서 했던 맹세가

깨어진 것을 상기하였고 궁궐에서 왕을 모시고 정치를 보필하지 못하고

연못의 물이 새어나가듯 궁궐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한탄하였다 제때가

아닌 때에 나무에서 떨어진 잣과 달빛 어린 연못에서 새어나간 물결에 비

유하여 왕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국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치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국왕과 신하 사이의 신의信義 의 문제 그리고 신하로서 갖는 국왕

에 대한 충성심과 보필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왕족으로서 늘

가까이에서국왕을 모시고국사를보필하고자하는소망이간절하게피력

되어 있다 이 점은 국왕과 신하의 신분적 관계를 넘어선 혈연 혹은 인척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이나 유대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기에 효성왕이

이 시를 보고 크게 놀라면서 국가의 일로 바쁘다 보니 거의 왕과 가까

운 친척을 잊을 뻔하였구나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에 효성왕은신충

 삼국유사 권 피은 제 信忠掛冠 大驚曰 萬機 掌 幾忘乎角弓鞅



을 불러 작록을 주었다

그런데 신충의 재등용은 향가만이 이유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효성

왕 원년 월에 당나라에 갔던 김포질이 돌아왔고 동왕 년

월에 당나라 사신 형숙 邢璹 이 조문을 온 것이 그의 재등용에 유리한 조

건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김포질이 귀국하여 당나라 정부에서 조문 사절

단을 보내리라는 전갈을 하였을 것이다 조만간 닥칠 당나라 사신을 대접

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사업이었을 터인데 이에 년간이나 당나라에서 숙

위하였던 신충이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당나라 사신 형숙은 신라로 올 때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일컬

어지고 자못글을잘 알아 중국과 비슷함이있다는훈시를받았고 또신

라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두었다고도 하였다 문장과 바둑을 잘하는 것

은 누구보다도 신충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당나라 사신의 접대를 위

해 신충을 특별히 등용하였을 것이고 일을 잘 해 낸 덕분에 다음해인 효

성왕 년 월중시로 있던김의충이 죽자 그자리에 발탁하였던 것이

다 신충이 중시가 된 직후 월에 김순원의 딸 혜명이 왕비로 입궁하였고

월에 헌영 憲英 경덕왕이 태자로 책봉되는 국가의 중대사가 이루어졌

다 이 일들에 신충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비록 일시적인 좌절이 있긴 하였으나 신충은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대에 걸쳐 국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고 효성왕 년에 중시 경덕왕 년

에 상대등이 되어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그가 상대등으로

있었던 경덕왕 년에서 년까지 중국 제도 수용 정책이 단행되었는데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이제까지 살펴본 그의 이력으로 미

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년간 상대등으로 있다가 경덕왕 년 에 관직에서 물러나 은

둔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미 원가 에서 표현된 연못의 물결이 흘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제 孝成王 二年 新羅號爲君子之國 頗知書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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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어 왔다가 흘러나가는 심상에서 예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궁궐의 연

못에 흘러드는 물결이 있고 흘러나가는 물결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왕을

보필할 인재들이새로뽑혀관직을채우고 그 자리에있던인물들은 나이

가 들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상의 자

연스런 추이에맞추어신충은 스스로물러났던것이다 그의은둔은물흐

르듯 한 세상 이치에서 얻은 지혜로부터 우러나온 행위였던 셈이다  

삼국유사 의기사에서 그를 어진선비賢士 라고평한 말이 온당함을알

수 있다

결론

현존 향가 중에는 당대의 정치 현실을 반영할뿐더러 정치의 이념을 제

시하고 있는 작품들이있다 본고는이들 작품을한데묶어서향가의 정치

적 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왕 신하 백성의 관계에서 정치적 주제가

형성된 점에 유념하면서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당대의 정치 이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도솔가 는친당 정책을추진한경덕왕이 태자책봉과 같은중대한일

을 앞두고 일어난 천체의 이변에 대해 낭도승려를 택하여 의식을 거행토

록하였을때불린노래이다 이변으로인해나타날지도모르는 재액을미

리 방지하여 백성들을 안돈케 하고 어렵게 얻은 왕자가 순조롭게 태자로

책봉되어 국가를 잘 이끌어가게 하려는 경덕왕의 마음이 담겨 있다 월명

사는 이러한 국왕의 마음을 미륵신앙과 합치시켜 재난 극복의 의지를 이

념화하였다

안민가 는 김사인 이순 같은 신하들의 극론을 가납하였던 경덕왕이

고운기 원가와 피은의 논리  한국학논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면에

서는 신충의 은둔이 유교와 불교의 피은의식의 중간에 놓인다고 보았다



충담사에게서 듣고자 했던 정치 이념을 담고 있다 중세적 가족주의에 입

각한애민사상은유교사상이기 이전에 신라사의경험속에서 우러나온정

치 이념이다 무열왕 문무왕대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처럼 섬기고

백성들이 모두 자기 일을 즐긴다고 한 기록은 후대왕의 전범이 되었을 텐

데 그러한 이념이 작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충담사는 역사적 경험과 당

대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이념의 요체를

제시하였다

원가 는 성덕왕의 친당 정책을 보좌하여 당나라에 년간이나 숙위하

였던 신충이 효성왕 즉위시 모종의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속에 잠시 소외

된상황에서 지은 작품이다 김순원세력과성정왕후 세력 간권력다툼의

와중에서 양쪽에 얽혀 있었을 그의 정치적 입지가 문제되었던 것이 아닐

까한다 그렇지만그는당나라사신접대의중책을 맡아 재기하였고 결국

중시 상대등에 이르렀다 신충을 통해 당대에 한문학과 고유 문학에 두

루 소양을 가졌던 지식 문인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는 국왕

과신하사이의신의 국왕에대한 신하의충성심과 보필의의지가피력되

어 있는데 그러한 정치 이념의 바탕에는 왕족으로서 갖는 유대의식이 자

리잡고 있다

세 편의 향가에 담긴 정치적 주제의 중심에는 국왕이 있다 향가 시인

들은 국왕에게 백성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이념을 제시하거나 국왕을 보

필하여 정치에참여하려는의사를드러내었다 향가는국왕 신하 백성간

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향가에 담긴 이념

은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물론 역사적 경험 자체가

정치 이념일 수는 없고 당대의 사회적 사상적 사유체계를 매개로 하여

이념화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화랑세기 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본고에서는 과제로 남겨 둔다



 대동운부군옥 권문해 저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면원문 면 면원문 면

 東京雜記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동경잡기 대양서적

면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면

 三國史記  역주 삼국사기 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면

 三國遺事  한국불교전서 동국대출판부 면

 삼국유사 일연 저 김민수 역 을유문화사 면

고운기 원가와 피은의 논리  한국학논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면

김선기 안민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면

김수태  신라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면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면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면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면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면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면 면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면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면

신재홍 행 향가의 문학성  고전문학과 교육 청관고전문학회

면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면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면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면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면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면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면

이도흠 신라 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면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주석편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면

조동일 안민가에나타난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면

황병익  삼국유사 이일병현과 도솔가 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면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면






